Reflection 4 by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
Reflection 4
著者 ????? ????? ??????
year 2009-07-31
URL http://hdl.handle.net/10112/3421
제1회ICIS차세대국제학술포럼
경계면을 통해 본 문화의 재생산
――동아시아의 텍스트·외교·타자(他者)이미지·
차(茶)문화의 시각을 중심으로 ………………  2
칼럼/옥수수밭으로 본 문화교섭학 ………………  5 
제3회ICIS국제포럼
주변을 통해 본 중국문화 …………………………  6 
활동보고……………………………………………  8
연재 칼럼/식(食)문화의 문화교섭학 (3)  ……… 11
제1회　문화교섭학전공RA대담 ………………… 12
출판물 소개 ……………………………………… 13
알림………………………………………………… 14
기요 원고모집 안내·편집 후기 ………………… 15
ICIS
Institute for Cultural Interaction Studies, Kansai University
Contents
ICIS Newsletter, Kansai University4
일본 문부과학성 글로벌COE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
2　2008년 12월 13일 (토 )~14일 (일 ), ICIS 제1회 차세대국제학술포럼이 개최되었다 . 본 포럼은 다양
한 학문분야를 아우르며 문화교섭학 연구에 기여할 만한 주제를 설정 , 연구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 특히 
이 행사는 향후 학문을 이끌어갈 젊은 연구자들이 자체적으로 기획 ·개최하는 프로그램이다 . 이번 포럼은 
동아시아에서 문화가 접촉하는 영역 및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쟁점 ·문화 재생산 , 그리고 문화의 변용에 대
한 논의를 심화시키기 위해 텍스트 ·외교 ·타자 이미지 ·차문화라고 하는 네가지 주제를 설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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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ICIS 차세대국제학술포럼
경계면을 통해 본 문화의 재생산
――동아시아의 텍스트·외교·타자(他者)이미지·차(茶)문화의 시각을 중심으로
하마시타 타케시
(濱下 武志·류코쿠(龍谷)대학 국제문화학부)
　세사람의 발표를 통해 근세 아시아 문
화공간의 중층성(重層性)이 제시되었다. 
‘중앙’뿐만 아니라 ‘주변 ’·‘지방 ’의 문맥, 
아시아 지역내 교역의 구조를 통해 외교
와 문화교섭을 해명해 나가는 작업이 중
요하다. 또한 VOC의 정보관리와 류큐(琉
球)의 ‘문화전략’ 사례는 정보를 매개로 한 문화교섭연구의 중
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Alicia Schrikker
(네덜란드 라이든(Leiden)대학 인문학부 역사연구소)
　17세기 중엽 실론 섬에 진출한 네덜란
드 동인도회사(VOC)는 현지의 전통적 의
례를 받아들여 표면적으로 캔디왕국에 
종속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실론 섬의 경
제적 이권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1740년 
이후 전쟁으로 형세가 역전되자 VOC는 
의례를 배제한 외교관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캔디왕
국이 영국 등과의 접근을 시도하게 되자, VOC는 다시 의례외교
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아시아에서 전통적 의례의 실천이 두 
세력간 힘의 구조에 의해 좌우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
다.
「17~18세기 초 류큐(琉球)왕국의 구조변용
-문화교섭의 교차로로서」
「18세기말 아시아에서의 네덜란드 외교전략 
및 실천에 대한 비교연구」
「17세기 아시아지역내 교역시스템에서 베트남
의 위상」
「코멘트」
근세 동아시아에서 
문화교섭으로서의 외교
＜세션 1＞
함하여 일본이 베트남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
Hoang Anh Tuan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
　발표자는 17세기 전엽부터 중엽에 이르는 아시아교역에 
대해 대일관계를 중심으로 베트남의 위상을 논하였다. 응웬
(Nguyen·阮)씨는 찐(Trinh·鄭)씨 정권과 
경쟁하기 위해 일본과의 교역 관계를 이
용하였다. 한편 1637년 이후 VOC(네덜
란드 동인도회사)가 통킹(Tonkin)-일본
간 비단 무역을 시작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인을 매개로 한 관계를 포
오카모토 히로미치(岡本 弘道·간사이대학ICIS, COE-PD)
　1609년 이후, 류큐(琉球)왕국은 사쓰
마(薩摩)와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의 
‘지배’ 하에 놓인 동시에 명·청대 중국과
도 ‘책봉조공관계(冊封朝貢關係)’ 를 유
지하였으며, 18세기 초부터 ‘외교·문화전
략’ 에 대한 방향성을 어느 정도 확립하
게 되었다. 류큐왕국의 외교전략과 문화전략은 에도(江戶) 상
경·책봉사의 접대 등 여러 종류의 문화교섭을 규정하였다. 현재 
류큐(오키나와) 사회에 계승되고 있는 ‘류큐다움(류큐 사회와 
류큐 사람의 특징적인 속성)’ 의 연원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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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토 미노루(佐藤 實·간사이대학ICIS, COE특별연구원)
　한문으로 이슬람문헌이 저술되던 당
초에는 이슬람신과 중국의 ‘상제(上帝)’ 
· ‘천(天)’ 이 전혀 다른 개념으로 인식
되었다. 그러나 점차 이슬람신이 ‘상제’
· ‘천’ 과 비슷한 존재로 간주됨에 따
라, 중국의 전통사상과 이슬람의 가르침
이 근원적으로 같다는 주장이 등장한다. 이러한 ‘회유동원사
상(回儒同源思想)’ 은 그후 중국 무슬림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 배경에는 ‘번역이란 것은 어려운 작업이긴 하지만 의미는 
전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기무라 미즈카(木村 自·간사이대학ICIS, COE-PD)
　발표자는 빙의현상을 통해 윈난 무슬
림의 타자(他者)와의 관계에 대해 논하
였다. 미얀마로 이주한 윈난 출신 중국
계 무슬림들은 중국적 성향과 이슬람이
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빙의현상을 이
해하고자 한다. 빙의를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는 북부 미얀마가 선주(先住)민족들이 거주하는 ‘이지
(夷地)’ 라는 점에 있다. 이 빙의에 대한 대책은 이슬람의 힘
으로 상징화된 ‘이지’ 를 커뮤니티 외부로 방출하는 것이다.
「이지(夷地)이미지의 충돌――북부 미얀마에
서의 윈난(雲南)성 출신 무슬림 이민자들의 
빙의(憑依)현상 사례를 통해」
「문화상호주의·제국·국민국가―― Lim Cheng 
Ean의 초상」
「이슬람 한적(漢籍)의 용어변화에 대하여 
–알라신은 상제(上帝)인가? -」
「코멘트」
문화의 경계면에서 
자기와 타자성의 교섭
―바바차이니즈·대만 선주민·윈난 무슬림
이민자의 사례를 통해
＜세션 2 ＞
Neil Khor Jin Keong(말라야대학 역사학부)
　발표자는 Lim Cheng Ean 일가의 생활사를 중심으로 말레
이시아 피낭주 해협화인(海峽華人)들의 정체성이 지닌 이종
혼교성(異種混交性)에 대해 고찰하였다. Lim Cheng Ean과 
그의 아내는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영국적 문화를 체현
(體現)하면서 생활하였다. 아이들도 피낭의 전형적인 이종혼
교적 환경에서 교육을 받고 정치운동과 의료분야에서 활약하
였다. 일가의 세대사를 통해 식민지 피낭의 이종혼교적 정체
성을 찾아볼 수 있다.
르 훙위(日 宏煜·하와이대학 Manoa교 인류학부)
　일본의 식민통치 기간중 타이완 타이
루거사회에는 간질환이 급증하였다. 발
표자는 일본의 식민지체제가 타이완의 
문화적·정치적 생태에 끼친 영향과 타이
루거사회의 전염성간염 발생상황, 일본 
식민지주의의 실체, 원주민 정책, 개척
자의 열대지역 인식 등을 고찰함으로써 일본의 식민지체제가 
타이루거사회의 간염 전염에 끼친 영향에 대해 논하였다.
「일본인과의 직면――식민지시기(1895-1945) 
타이루거(太魯閣, Taroko)사회의 식민지주
의·근대화·전염성 간염」
Tan Chee-Beng (陳 志明·홍콩중문대학 인류학부)
　세발표 모두가 다민족·다종교·타자와
의 관계를 통해 문화의 재생산을 논하고 
있다. Neil Khor선생과 기무라선생은
‘이종혼교성(異種混交性)’ 을 핵심개념
으로 제시하였는데, 문화가 원래 이종혼
교적임을 생각해보면 이 개념을 끌어오
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마지막 르 훙위선생의 발표는 간
질환 급증에 대해 식민통치당국측 자료로만 논하고 있어 원
주민측의 목소리는 안 들린다.
미야지마 준코(宮嶋 純子·간사이대학ICIS, COE-RA)
　초기 불경의 한역(漢譯)작업은 서역
(西域)출신자와 한인들간의 협력 아래 
진행되었는데, 그 후 세련된 문장 표현
을 중요시할 것인가, 아니면 정확한 의
미전달을 중요시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
이 일어났다. 당초 한인들은 ‘문장표현’
파를, 서역승(西域僧)은 ‘문장의 질’ 파를 자처하였으나 이후 
수많은 불전이 번역되어가는 과정에서 한인 또한 번역문의 
‘질’ 적인 면을 추구하게 되었고 서역승 역시 ‘문장표현’ 쪽
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이러한 역전현상을 통해 번역의 
상호이해와 자기변용(自己變容) 과정을 엿볼 수 있다.
「한문 불교문헌의 성립과 전개」
번역의 제양상
――불교, 이슬람 그리고 위키백과
＜세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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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의 중국어
―위키백과의 중국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비교의 시각에서 본 차(茶)의 
문화적 맥락」
「코멘트」
히노 요시히로(氷野 善寬·간사이대학ICIS, COE디지털·아
카이부즈·큐레이터)
　위키백과는 영어판을 원본으로 각각의 
언어로 번역되어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고유의 유사개념을 토대
로하는 지역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중
국어의 경우는 간체와 번체라는 글자의 
차이, 지역에 따른 어휘차이 등이 있다. 
이처럼 각 지역에서 집필된 기사를 비교함으로써 언어 접촉의 
현장을 볼 수 있다. 
호리이케 노부오
(堀池 信夫·츠쿠바 (筑波) 대학인문문화학군)
　세명의 발표는 중국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3대 외래문화(불교·이슬람·현대문
명)에 각각 대응하고 있다. ‘번역’ 은 어
떤 문화가 타문화를 수용하고자 할 때 
그 최전선에 자리잡게 된다. 즉 ‘번역’
없이는 문화의 교섭도 있을 수 없는 것
이다. 그리고 번역행위에는 오해나 오독(誤讀)이 수반되기 마
련이지만 오히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생명력과 활기가 나
타나는 것이다.
니시무라 마사나리(西村 昌也·ICIS COE조교)·오츠키 
요코(大槻 暢子·ICIS COE-RA)및 간사이대학ICIS신진
연구자 그룹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는 차를 마시는 
문화가 뿌리내린지 오래다. 본 발표는 
차문화의 전파와 그 역사구분, 차에 관
한 표현·격언·고사성어, 차문화 도입시
의 문화반응, 의례와 종교, 여성과의 관
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비교검토함으로
써 차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찰하고 있다. 또한 비교문
화연구에서의 유익한 시각으로 한-일간 차문화의 차이점, 여
성의 음다(飮茶)에 대한 중국과 서양국가간의 의식차이 등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문화비교 및 문화적 맥락에서 본 차(茶)
＜세션 4＞
종합코멘트
「유럽 자기(瓷器) 다기의 발전
――히젠(肥前)다기에서 유럽제 세르비스로」
「중국 윈난(雲南) 서남지역의 차의 상품화―청
조기(淸朝期)의 보이(普洱)·시솽반나를 예로―」
「코멘트」
왕 전핑(王 貞平·싱가폴 南洋理工大學 인문학원 준교수)
사쿠라바 미사키(櫻庭 美咲·규슈산업대학 柿右衛門양식도
예연구센터 COE연구원)
　17세기 유럽, 자기제 다기가 동양에서 
들어온 후 왕실귀족들은 실내장식품 또는 
세르비스(service)라 불리는 식기세트를 
갖춤으로써 재력과 취미를 자랑하고자 하
였다. 이후 18세기 초, 유럽에서 자기가 발
명된 후에는 유럽인 기호에 맞춘 디자인으
로 제작되어 차를 마시는 습관이 유럽인의 생활속에 정착되었다.
마스다 아츠유키(增田 厚之·가쿠슈인(學習院)대학 대학원 
인문과학연구과)
　윈난남부 思芧 및 시솽반나 지역에서 
재배되는 차는 명대 한족의 윈난유입과 
포다법(泡茶法)의 확립으로 인해 주목
받기 시작하였다. 청대에는 보이차가 윈
난 이북지역까지 수출되는데, 차교역을 
꾀하는 한족상인의 진출 및 청(淸)정부
의 개입으로 인해 소수민족사회와의 대립이 일어나게 되었으
며 이윽고 생태계 변화까지 초래하였다.
츠노야마 사카에(角山 榮·전사카이시(堺市)박물관장·와카야
마(和歌山)대학 명예교수)
　차는 아시아에서 유래된 유일한 기호품
이다. 일본을 방문한 선교사들은 차(茶) 문
화에 드러난 ‘접대문화’ 에 감동을 받았고 
이 차문화가 유럽에 끼친 영향은 중국풍
(chinoiserie) 등 아시아에 대한 동경심으로 
이어져갔다. 또한 영국에서는 여성이 차와 
호화스러운 아침식사를 세트로 차린 사실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연구 및 발표가 있었다. 그 중 
세션1의 외교와 문화교섭에 대한 논의는 
문화교섭이라는 시각을 통해 외교를 비
롯한 기존의 이론적틀이 가지는 한계와 
이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경계의 유동성, 중층성과 탈중심 지
향을 기점으로 문화재생산에 관한 실증연구를 축적하는 것은 
현대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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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랑에는 깊은 관계가 있다. 옥수수가 처음 중국 서북부로 들
어온 것은 명대 가정(嘉靖)21년 (1542)에 간행된  『섬서통지
(陝西通志)』에 그 이름이 보이는 것으로 늦어도 이 때쯤이
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이 1492년의 신대륙 “발견” 으
로부터 겨우 50년 후의 일이었음을 볼 때, 정말 놀랄 만한 전
달 속도라 할 것이다. 그 이름도 “番麥”·“西天麥”·“玉蜀黍”·
“御麥”·“玉麥” 등 다양하다. 만력(萬曆)44年（1616）에 간
행된 『숙진화이지(肅鎭華夷志)』에는 “回回大麥” 이라는 이
름으로 ‘근년 “서이(西夷)” 가 가져와서 재배하기 시작했다’
고 나온다. 그 외에도 가정년간에 출판된 광시(廣西)·허난(河
南)·장쑤(江蘇)·윈난(雲南)의 지방지에도 옥수수에 관한 기사
가 있으며, 신장(新疆)에서는 1550년경에 메카 순례의 무슬
림이 옥수수를 갖고 돌아왔다고 한다. 아마 옥수수는 무슬림
의 손에 의해 육로 또는 해로를 통해 서역으로부터 전래되어 
중국 각지로 전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대가 되면 옥수수는 중국 북방의 건조지대나 산간부에 
널리 보급되어, 기존의 작물인 고량, 수수 등은 급속히 옥수
수로 대체되어 갔다. 옥수수 재배기술의 보급이 재배기술의 
용이함과 다수성(多收性) 때문에 18세기의 인구폭발을 지탱
하는 큰 요인이 된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바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옥수수는 지구적 규모로 사람들의 생활
을 바꾸고 역사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같이 하서주랑
은 “옥수수의 길” 이기도 한다.
【사진: 치롄(祁連)산맥의 기슭, 쥬췐(酒泉) 남쪽 교외에 있
는  옥수수 밭】
　간쑤성(甘肅省)의 란저우(蘭州)에서 북서로 나아가 해발 
3,000m의 오초령(烏鞘嶺)을 넘으면 그 앞에 내륙성의 건조 
및 반건조 기후 세계가 펼쳐진다. 여기는 서역으로 통하는 아
득한 길, 하서주랑(河西走廊)의 입구다. 예로부터 하서주랑에 
점재하는 오아시스 지역에서는 치롄산맥(祁連山脈) 북쪽 기
슭에서 흘러나오는 하천수를 이용해 관개농업을 영위해왔다. 
황량한 여로 끝에 나타나는 풍성한 녹색 초목들은 예나 지금
이나 변함없이 여행자의 마음을 달래준다.
　21세기에 들어 이 지역에서는 기존의 밀 대신 옥수수의 생
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하서주랑 최대의 오아시스인 장
예(張掖) 근교의 농지에서는 씨앗용 옥수수의 재배가 성하다. 
씨앗용 옥수수란 다음해에 뿌릴 씨앗을 수확할 목적으로 재
배되는 것으로 특수한 육성기술이 필요한 환금작물이다. 현
재 중국국내에서 씨앗용 옥수수 총수
요의 거의 90%가 이 장예지구에서 생
산, 조달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중국 국내에서는 식생활의 변
화와 바이오에탄올의 개발추진에 따라 
옥수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가까운 
미래에 옥수수의 순수 수출국에서 수
입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
다. 그렇게 되면 세계 최대의 옥수수 
수입국인 일본에서도 곡물가격의 폭
등을 비롯한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 
멀리 떨어진 장예의 미래 농업동향이 
일본경제의 행방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
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옥수수와 하서
이노우에 미츠유키(井上 充幸·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 특별연구원)
옥수수밭으로 본 문화교섭학
『본초강목 (本草
綱目 )』에서
 【옥수수도 ( 玉
蜀黍圖 )】
6　2009년 1월 24일 , 간사이대학 이문관(以文館) 4층 세미나스페이스에서 제3회 국제포럼 ‘주변을 통
해 본 중국문화’ 가 개최되었다 . COE객원교수인 히라노 겐이치로(平野 健一郎) 선생의 특별강연 후　
ICIS각 연구반의 성과가 보고되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회 ICIS국제포럼 주변을 통해 본 중국문화
I C I S
　히라노선생은 국
제관계론을 만주
(滿州)연구로 시작
하였다. 그는 미국 
유학시절 서양사상
을 중국어로 번역한 
중국인‘옌 푸(嚴復)’
에 관한 벤자민 슈
월 츠 (Benjamin I. 
Schwartz)의 연구
를 접하고, 슈월츠의 저서『중국의 근대화와 지식인―옌푸와 
서양』을 번역하였다. 번역본이 나온 후 일본에서 옌푸연구
가 증가하고 있어 관심이 고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서
양과 중국에 대한 지속적인 사색과 고민을 통해 근대와 전통
에 저항해온 옌푸를 연구하면서 히라노선생은 문화에 대한 
이해와 그 경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국제문화론’ 이란 
문화변용론과 문화접촉론을 참고로한 문화촉변(觸變)론에 근
거하여 국제관계론을 문화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대 국제문화교섭은 다량화·다양화·고속화되는 추세에 있으
며 교섭의 주체 또한 다층화(多層化)·대중화되고 있다. 국제
문화교섭에 대한 개인차원에서의 고찰이 더욱 요망된다.
　중세 일본에서는 천태종
(天台宗)승려나 선승(禪僧)
들이 일본·중국·조선을 왕
래하였으며, 가마쿠라(鎌
倉)시대 후기에는 많은 도
래승(渡來僧)들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교류 
속에서 교토·가마쿠라의 
오산(五山)과 그 탑머리에
는 방대한 양의 전래전적
이 축적되었다. 특히 도후쿠지(東福寺)에는 円爾가 가져온 전
적이 대부분으로, 선적(禪籍)뿐만 아니라 당시 최신의 유교
(儒敎)전적을 비롯 다양한 서적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적
을 토대로 대륙의 각종 지식체계는 설법, 담의(談義)등을 통
해 일본사회로 전파되어갔다. 14세기 일본의 선승인 기도 슈
신(義堂 周信)은 아시카가 모토우지(足利 基氏)와 간토쿠보
(關東公方) 주변의 고위층 및 교토의 아시카가 요시미츠(足
利 義滿)를 비롯한 귀족, 무사 상층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러한 활동을 통해 선종중심의 중국불교와 중국사회에 관한 
정보가 일본사회에 침투되었다. 선종사상은 일본사회에 널리 
수용되었는데, 특히 노(能)에 선어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선
(禪)사상이 중요한 장면에서 제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선은 
당시 일본의 여성관도 변화시켰다. 이러한 설법의 영향으로 
인해 무로마치(室町)시대 사람들이 대륙문화 특히 선종에 관
한 지식을 공유해 갔던 것이다.
제 1 부 특별강연
하라다 마사토시
(原田 正俊·간사이대학ICIS)
일본 중세 선종승 (禪宗僧 )의
설법과 무로마치 (室町 ) 문화
제 2부 동북아시아반
히라노 켄이치로
 (平野 健一郞·간사이대학ICIS COE객원교수)
국제문화교섭론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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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신앙, 예컨대 나
가사키 당사의 마소 및 
그 주변신들에 대한 신
앙의 관점에서 보면 ‘중
심’ 과 ‘주변’ 의 관계는 
정치적 중심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후
쿠슈데라(福州寺)’ 라고
도 불린 소후쿠지(崇福
寺)에는 ‘고테이도(五帝
堂)’ 라는 묘당이 있었
고 또한 ‘구리호선(九鯉湖仙)’ 이라는 신을 모시고 있었던 
듯하다. 이들은 모두 민둥(閩東, 福州주변)지방의 신앙문화
권과 강한 관련성을 시사한다. ‘쇼슈지(漳州寺)’ 로 불린 후
쿠사이지(福濟寺), ‘난킹데라(南京寺)’ 로 불린 ‘고후쿠지(興
福寺)’ 에 모셔진 신들 또한 각각의 지역성과 연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마조신앙의 경우는 조묘(祖廟)가 있는 
푸젠(福建)성 메이저우따오(湄州島)가 그 ‘중심’ 이다. 그러
나 나가사키 당사의 마조신앙을 그 ‘주변’ 으로 다룰 경우, 
중국 동남연안지역의 지역신앙에도 새로운 틀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오키나와·마조열도(馬祖列島) 등 또다
른 ‘주변’ 으로부터의 다각적인 검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중국 북서부의 ‘하서지방’ 이라 불리는 지역이 지닌 ‘중
국문화권’ 으로서의 위상에 대해 진(秦)·전한(前漢)·후한(後
漢)시기의 지배구조와 농업발전, 그리고 중원지역과의 관계
를 통해 살펴보았다. 기원전 3세기 말, ‘하서지방’ 은 월씨(月
氏)를 축출한 흉노의 지배를 받았으나 전한기가 되면 흉노와 
대적하고 있던 한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한의 하서지역 
지배는 군사적 관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나 둔전(屯
田)설치로 인해 식량자급이 가능해졌다. 그 후 왕 망(王莽) 
말기의 두 융(竇融)정권은 한때 중원왕조와의 관계가 단절되
었으나 중원과의 통로가 
회복되자 스스로 후한
의 지배영역으로 복귀하
였다. 한대이후 ‘하서지
방’ 은 중원왕조와의 관
계가 여러번 달절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역사를 통시적으로 볼때 
문화적으로 농후한 중국
문화권에 속하며 스스로 
이탈할 적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다.
니카이도 요시히로
(二階堂 善弘·간사이대학ICIS)
나가사키 (長崎 ) 당사 (唐寺 ) 의
마조 ( 媽祖 ) 堂과 제신 (祭神 ) 에 대하여
제 3부 연해아시아반
후지타 타카오
(藤田 高夫·간사이대학ICIS)
중국 서북지역에서의 중국지배와 중국문화 
- 하서 ( 河西 ) 지방의 경우
제 4부 내륙아시아반
　‘주변’ 개념의 정교화, 
치밀화를 위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우선 ‘주변’
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연구주체, 연구대상, 연
구방법등 하나로 규정지
을 수 없다. ‘주변을 통
한 접근’을 시도할 경우, 
이와같은 차이성을 염두
에 두고 포괄적으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그 위
에, 근대유럽에서 성립
된 동양학이라고 하는 타자에 의한 아시아연구를 검토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주변과 유사한 개념으로 타자·외부등에 대
해 중심과의 관계, 그리고 중심-주변구조 전체와의 관계에 
따라 구별하였다. 주변이란 중심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며, 타자란 중심-주변구조로부터 타자성·외부임을 강하게 
의식하는 존재이다. 그러나 그 차이는 결정적인 것이 아니
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주변’ 과 ‘타자’ 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오다　요시코
(小田 淑子·간사이대학ICIS)
주변과 타자 (他者 )· 외부
-상이성과 유사성 -
제 5부 아시아역외 [域外 ]반
8《　ICIS연구자세미나　》
　2008년11월부터 2009년4월 말까지 개최된 ICIS
연구자세미나는 아래와 같다. 
제14회ICIS연구자세미나:2008년11월28일
제16회ICIS연구자세미나:2009년2월20일
활동보고
　향후 심포지엄·국제포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본 거점 
프로젝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개념 ‘문화교섭’ · ‘문화교
섭학’ , 그리고 ‘주변’ 에 관한 논의에서는 ‘문화교섭’ · ‘문
화교섭학’ 에 대한 인식과 연구대상·주제를 공유하면서 ICIS
멤버들의 다양성을 활용해 갈 것을 재확인하였으며, 또 ‘주
변’ 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더욱 논의를 심화시켜 갈 필요
성이 제시되었다.
　근현대 일본에서
의 ‘국제 사회’ 라
는 단어와 그 개념
의 성립과 변용에 
대해 국제문화교섭 
연구의 유형 중 하
나인 개념사 연구
의 방법을 통해 접
근하였다. 우선 ‘국
제사회’ 를 ‘국제’ 와 ‘사회’ 라는 두 단어로 나누어 각각의 
성립과정을 살펴보았다. “international” 의 번역어로 사용
된 ‘각국교제(各國交際)’ 에서 유래된 ‘국제’ 는 점차 ‘나라와 
나라 사이’ 를 의미하는 ‘어소(語素)’ 로서 정착되었다. 이것
이 “society” 의 새로운 번역어인 ‘사회’ 라는 말과 결합하
여 ‘국제 사회’ 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국제 사회’
라는 단어와 그 실태의 변용(變容)에 대해서는 그 당시 유럽
사회의 실태를 반영한 <諸國家社會(society of states)>에
서 <諸國民社會(society of nations)>로 변화되었음을 지적
하였다.
　ICIS소속 대학원생·연구원·교원을 대상으로 한 주변 어프
로치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지타 타카오(藤田 高
夫)교수와 오다 요시코(小田 淑子)교수가 제언하였다.
　‘주변’의 개념에 대해서는 ‘지역성’이라는 답이 많았고 ‘계
층적차이’ , ‘신앙’ , ‘연구방법’ 들은 소수의견에 그쳤다. 이 
결과를 통해 ‘주변관(周邊觀)’ 이나 주변연구의 목적을 논의
하는 장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오다교수는 종교학의 사례
로 주변에 대한 이해의 다양성을 지적하고, 또 구미(歐美)에 　본 발표는 『만엽집(万葉集)』을 사례로 한 아시아 교섭사
서의 동아시아연구나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포스트 컬
로니얼리즘(post-colonialism)의 논의까지 시야를 넓힐 필
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연구거점으로서의 ICIS 의 미래
-연구소 운영을 위한 메모 -」
「국제문화교섭론의 현재 (2)
 ―― ‘국제사회’ 라는 개념의 수용과 변용」
후지타 타카오 (藤田 高夫 ·ICIS 서브리더 )
히라노 켄이치로 (平野 健一郎 ·COE객원교수 )
「아시아 교섭사의 새로운 시도-万葉·神農·大阪」
왕 민 (王 敏 ·COE객원교수 )
제15회ICIS연구자세미나:2008년12월19일
「‘주변(周邊)’ 과 ‘주변성(周邊性)’ 에 대하
여」
후지타 타카오(藤田 高夫·ICIS서브리더),
오다 요시코(小田 淑子·I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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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상을 모색한 것이다.　『만엽집』에는 중일간에 이루어
진 문화교섭의 흔적이 남아 있다. 예컨대 송죽매(松竹梅)의 
조합에는 견당사(遣唐使)·견수사(遣隋使)의 영향이 있다. 또
한 중일비교로서 매화에 무슨 꽃과 새를 조합시킬 것인지, 
중국의 신(神)·신농(神農) 신앙이 일본에서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성과가 소개되었다. 한편, 2003년에 
중국에서 일어난 일본 유학생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중
일 상호이해를 지향하는 일본연구가 현대의 문화접촉을 원
활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교훈과 경험이 될 수 있음을 논하
였다.
　지금까지의 본 거점 프로젝트의 성과와 실적을 바탕으로, 
문화교섭학 구축과 관련된 현황 인식과 향후 과제·방향성을 
공유하기 위해 참가자 전원의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먼저 
거점 리더인 타오 더민(陶 德民)교수의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것을 이어 받아 향후 본 프로젝트의 중심과제에 대해 기탄
없는 논의가 벌어졌다. 다양하게 제시된 논점들을 통해 멤버
들이 공유할 수 있는 연구의 장의 재설정, 그리고 문화교섭
학의  자체적 이론의 구축 추진 등이 제기되었다.
제17회ICIS연구자세미나:2009년3월16일
「문화교섭학 구축의 현상과 과제」
참가자 전원의 자유토론
　쓰촨(四川)외국어학
원에서 황 잉(黃瀛)에게 
가르침을 받은 왕민(王
敏)교수가 황잉의 발자
취를 더듬었다. 황잉은 
유년기에 중국인 아버지
가 사망한 후 일본인 어
머니와 함께 중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마침내 혼혈아로서의 비애를 통감하게 되어 시를 만들기 시
작한다. 그 후 다시 중국에 가서 국민당 군인이 되었으나 공
산당군에 잡혀 수감된다. 그러나 황잉의 시와 교우에는 사상
적 편향성은 찾아볼 수 없다. 왕민씨는 중일교섭이라는 시각
을 통해 황잉의 생애를 논함과 동시에 혼혈아로서의 정체성
에 대해 언급하였다.
제18회ICIS연구자세미나:2009년3월24일
「黃瀛――동아시아 문화교섭의 한 사례」
왕 민 (王 敏 ·COE객원교수 )
　치롄산맥(祁連山脈) 
북쪽 기슭의 선상지(扇
狀地)에는 약 600년전
에 건설된 지하 관개수
로가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다. 본 보고에서는 지
하 관개수로를 동서문화
의 교섭과 융합의 사례
로서 그 역사적 경위를 
소개하고 중국 서북 건
조지역 및 반건조지역의 
물 이용의 양상, 또 중앙아시아로부터 기술이 도입되었을 가
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19회ICIS연구자세미나:2009년4월24일
「헤이허(黑河)중류지역 지하관개수로
개발의 역사」
이노우에 미쯔유키(井上 充幸·COE특별연구원)
　말레이시아에서는 근
대 중국에 기원을 두는 
화인 민간교파 혹은 민
간종교결사(結社)가 여
러 개 있으며, 중국의 전
통적인 종교적 세계관
을 부분적이나마 유지하
면서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본 보고에서는 다
민족 국가인 말레이시아
에서 이러한 민간교파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그 존재와 활동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떠한 사회현실을 읽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
하였다. 거기에는 다민족사회라는 사회환경, 전통과 근대 등 
여러 요소가 얽히는 문화교섭과정을 엿볼 수 있으며, 앞으로 
이 연구를 심화시켜나갈 것이 과제임을 지적하였다.
「말레이시아 화인(華人) 민간교파(敎派)의 
현재――전개방향에 대한 소개」
황 윈 (黃蘊 ·COE-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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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활동보고　》
（2008 년 11 월부터 2009 년 4 월까지）
타오 더민(陶德民·ICIS리더)
○2008년12월16일, 화둥(華東)사범대학 심포지엄 ‘全球視
野中的近代中日關係硏究’ 에서 연구발표.
○2008년12월19일, 푸단(復旦)대학 국제심포지엄 ‘跨越空間的
文化―十六至十九世紀中外文化的相遇與調適’ 에서 연구발표.
○2009년2월4일, 프린스턴대학에서 연구발표.
○2009년2월11일,존스 홉킨스대학교에서 연구발표.
우치다 케이이치(內田 慶市·ICIS서브리더)
○2008년11월7일, 베이징대학 ‘제4회 베이징논단’ 에서 연
구발표.
○2008년12월17일, 푸단(復旦)대학 국제심포지엄 ‘跨越空
間的文化’ 에서 연구발표.
선 궈웨이(沈國威·ICIS사업추진담당자)
○2008년12월18일, 푸단(復旦)대학 국제심포지엄 ‘跨越空
間的文化’ 에서 연구발표
마스다 치카코(增田 周子·ICIS사업추진담당자)
○2008년11월6일, 타이완대학에서 강연.
○2008년11월7일, 타이완 국립해양대학 ‘2008년 해양문화 
국제학술대회’ 에서 연구발표.
마쯔우라 아키라(松浦 章·ICIS사업추진담당자)
○2008년11월25일,  촨저우(泉州) ‘海上交通與伊斯蘭文化’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 발표.
○2008년12월18일, 푸단(復旦)대학 국제심포지엄 ‘跨越空
間的文化’ 에서 연구발표.
니시무라 마사나리 (西村 昌也·COE-조교)
○2008년11월11일, 하노이국가대학 베트남과학연구 개발센
터에서 연구발표.
○2008년11월23일, 탕롱(Thang Long, 昇龍)유적국제회의
에서 연구발표.
시노하라 히로카타(篠原 啓方·COE특별연구원)
○2008년11월7일, 고려대학교 학술회의에서 연구발표.
이노우에 미쯔유키(井上 充幸·COE특별연구원)
○2009년4월28일, 독일IHDP Open Meeting 2009에서 연
구발표.
기무라 미즈카(木村 自·COE-PD)
○2008년11월25일,  촨저우(泉州) ‘海上交通與伊斯蘭文化’
국제학술대회에서 연구 발표.
해외학회발표
해외조사
쑨 칭(孫靑·COE-PD)
○2008년11월29일, 중산(中山)대학 ‘第二届知識與制度體系
轉型會議’ 에서 연구발표.
미야케 미호(三宅 美穗·COE-RA)
○2009년3월25일, 베이징외국어대학 ‘중일연구생 한어(漢
語)한문국제논단’ 에서 연구발표.
니카이도 요시히로(二階堂 善弘·ICIS사업추진담당자)
○2008년12월26일~2009년1월2일, 중국 푸젠성(福建省)북
부사묘(寺廟)조사.
노마 하루오(野間 晴雄·ICIS사업추진 담당자)
○2009년1월16일~1월23일, 영국에서 식물탐색자(plant 
hunter)의 수집표본·자료 조사.
○2009년4월17일~4월21일, 베트남 후에에서 천후궁(天后
宮)조사 및 현지조사 실습을 위한 사전조사.
하라다 마사토시(原田 正俊·ICIS사업추진담당자)
○2009년2월26일~3월2일, 중국 허난성(河南省)사원·유적
조사.
구마노 타케시(熊野 建·ICIS사업추진담당자)
○2009년2월15일~2월24일 , 필 리 핀 공 화 국 Ifugao주
Banaue·하파오 마을에서 자료수집.
니시무라 마사나리(西村 昌也·COE조교)
○2009년4월15일~4월24일, 베트남 후에에서 천후궁(天后
宮)조사 및 현지조사 실습을 위한 사전조사.
시노하라 히로카타(篠原 啓方·COE특별연구원)
○2009년4월16일~4월22일, 베트남 후에에서 천후궁(天后
宮)조사 및 현지조사 실습을 위한 사전조사.
○2009년4월28일~5월10일, 한국에서 비석·유적의 현지조사.
오카모토 히로미치(岡本 弘道·COE-PD)
○2009년3월3일~3월13일, 타이에서 역사적 항구도시(港
市)의 사적 순회조사.
기무라 미즈카(木村 自·COE-PD)
○2009년2월4일~2월12일, 미얀마 서남부 먀은먀에서 화교
주민의 동태 조사.
Nguyen Thi Ha Thanh (COE-RA)
○2009년2월2일~3월31일, 베트남 후에에서 역사지리학적 
조사 및 자료수집.
활동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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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회
루산(乳扇)이야기
─이산(離散)되는 윈난 (雲南)사람과 국경을 넘는 유제품
기무라 미즈카 (木村 自 · 오사카대학 인간과학연구소 조교 )
　장 아줌마(張大媽)의 이야기엔 항상 ‘루산(乳扇)’이 나온다. 
국공 내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던 1946년 장 아줌마는 전화
(戰火)를 피해 윈난성(雲南省)을 떠나 국경을 넘어서 미얀마
로 건너 갔다. 그리고 중국-미얀마 국경부근의 외진 마을 ‘탄
얀’ 에서 결혼하였다. 남편은 대상(隊商) 교역으로 미얀마 체
류 중 윈난성에서 국공 내전이 시작되어 귀국을 포기하게 되
었다.
　남편이 무슬림이었던 
관계로 장 아줌마도 이
슬람교로 개종하였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탄
얀’ 에 식당을 차려 밀크 
티와 커피, 중국 과자 등
을 팔면서 생계를 이어
나갔다. 자신의 가족뿐
만 아니라, 중국에서 전
화(戰火)를 피해 온 젊은
이에게 일을 주고, 그들을 돌봐주었다. 가게에서는 ‘루산’ 이 
잘 팔려나갔다.
　‘루산’ 은 유제품의 하나다. 신선한 우유에 열을 가하고, 그
들이 ‘쏸나이(酸奶)’ 라고 부르는 투명한 유성분을 넣고 섞으
면, 우유는 서서히 굳어져  떡 같은 덩어리로 변한다. 그것을 
얇게 밀어 장대에 감아놓은 것을 햇볕에 말리면 ‘루산’ 이 완
성된다. ‘탄얀’에서 장 아줌마는 매일매일 ‘루산’을 만들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이슬
람의 이른 아침 예배를 
드린 후, ‘루산’ 을 만들
기 시작한다. 뒷 산에는 
300마리의 젖소가 방목
되어 있다. 인도계 노동
자가 매일 아침 신선한 
우유를 짜고 돌아온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 개 
냄비에 넣고 끓여 태우
지 않게 천천히 섞어서 
‘루산’ 을 만든다.
　1960년대 이후 미얀마에서는 정치·경제·치안 면에서 큰 혼
란기를 맞이한다. 배화(排華) 운동이 일어나고, 폐화(廢貨)정
책이 채택되는(고액지폐의 유통이 갑자기 정지된 것이다.) 가
운데 마약왕 쿤사(Khun Sa) 휘하의 무장세력들이 생활을 위
협하게 되자 장 아줌마 일가는 미얀마에서 타이 북부로 탈출
하였다. 장 아줌마 부부는 타이 북부에서도 돈한푼없이 잡화
점을 시작하였고, ‘루산’ 을 팔며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들에
게는 8명의 아이가 있다. 8명의 아이를 ‘루산’ 으로 키운 셈
이다. 장 아줌마 이야기에 항상 ‘루산’ 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런 사정 때문이다.
　‘루산’ 은 윈난사람의 관혼상제 자리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음식이다. 평소에도 물론 먹기는 하지만 값이 비싼 편이라 주
로 결혼식이나 장례식, 축제나 가족·친족끼리의 축연, 손님을 
초대할 때 음식으로 나
온다. 오늘날 윈난의 관
광지 등에는 꼬치에 꽃
아놓은 ‘구이루산’ 등도 
있으나 가장 흔한 것은 
‘루산’ 튀김이다. 미얀
마, 타이, 타이완에서도 
윈난사람의 커뮤니티에
는 튀긴 ‘루산’ 이 관혼
상제 요리로 등장한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1991년, 장 아줌마는 먼저 이주했던 
자식을 따라 대만으로 이주하였으며, 지금까지 거기서 살고 
있다. 대만의 윈난사람 커뮤니티에는 ‘루산’ 을 만드는 사람
이 없다. 신선한 우유를 구하기 어렵고, ‘루산’ 을 만드는 기
술도 전승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루산’ 은 타이나 
미얀마에서 공수해와서 윈난사람의 관혼상제의 상에 올라간
다. 윈난사람의 이주와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에 따라 ‘루산’
도 국경을 넘어 이동한다. 이것이 네 지역을 질주한 장 아줌
마와 ‘루산’ 의 이야기이다.
【‘루산’ 을 만드는 사람들】
【‘루산’ 을 건조시킨다】
【‘루산’ 은 보통 튀겨서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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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카(田中):두 분의 모국어
와 현재까지 습득한 언어를 
알려 주십시오.
정제시(鄭):제 모국어는 고향 
저장(浙江)주의 방언인 셴쥐
화(仙居話)이고 그외에 보통
화(중국 표준어)와 영어, 일
본어를 할 수 있습니다.
Roshan:저는 네팔어와 일본
어, 그리고 힌디어와 영어를 
할 줄 압니다.
다나카:두 분은 지금까지 무
슨 공부를 해오셨나요?
정:대학때 전공은 역사학부 역사학과 지방지(地方志)전공이
었는데요, 대학시절에 일본에 흥미를 갖게 돼 석사과정에서 
중일교섭사로 주제를 바꾸었습니다.
Roshan:제 전공은 네팔의 역사·문화·고고학이었습니다만, 선
진국인 일본의 경제를 배우면 네팔 경제가 발전할 힌트를 얻
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석사과정에서는 일본 경제를 연구했
습니다. 그런데 석사과정 중에는 자신의 어학력을 활용할 기
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어력과 일본어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분야라고 듣고, 문화교섭학 전공으로의 
진학을 결심했습니다. 
다나카: Roshan씨는 진학 후 실제로 영어와 일본어 수업을 
받고 있지요? 수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Roshan:일본어 수업은 회화가 아니라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레포트나 논문 쓰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영어 수
업은 먼저 영문 자료를 읽고 주제에 대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두 수업의 공통점은 학술적인 내용으로 특화된 
점입니다.
다나카: Roshan씨는 영어도 일본어도 이미 상당한 실력을 갖
추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많은 시간을 어학수업에 투
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Roshan:물론 일본어는 
일상 회화는 문제가 없
지만 쓰기는 아직 충분
하지 않습니다. 저같은 
비한자문화권 사람에게 
일본어 읽기와 쓰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논문 
작성법을 배우기 위해 
이 수업을 듣고 있습니
다. 논문, 학회, 신문 등, 
어디에서나 발표할 수 
있는 문장을 쓸 수 있도
록 할 계획입니다. 영어의 경우, 읽기와 쓰기는 그다지 문제
가 없는데 지금의 환경에서는 영어를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
어서 회화 능력을 유지, 향상시키기 위해 수업을 듣고 있습
니다.
다나카:정씨는 작년에 영어와 일본어를 수강했는데 올해는 
왜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지금 한국어 강의를 듣고 있다고 
들었는데 부담이 되지 않으신지요?
정:물론 영어는 필요하지만 제 연구 대상은 중국, 한국, 일본, 
류큐(琉球)이기 때문에 한국어와 일본어 논문이나 문헌을 읽
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 최종목표는 국제무대에서 활
약할 수 있는 연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 
　문화교섭학전공에서는 국제적 발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언어(多言語) 습득이 필수과제로 되어 있
으며 ,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서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소수정예반을 개설하고 있다 . 이는 국제무
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연구자 양성에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반면 , 어학학습으로 인한 전공 연구시간이 줄
어들어 연구가 소홀해질 우려도 있다 . 
　이에 실제 어학수업 수강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대담의 장을 마련하였다 .
【Gurung Roshan씨】
【다나카 아즈미
(田中 梓都美)씨】
대담자：정제시 (鄭潔西 ·D2), Gurung Roshan (D1), 다나카 아즈미 (田中 梓都美 ·D1) 
제1회　문화교섭학전공RA대담　「문화교섭학에서 어학학습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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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정:저도 동감입니다. 이 교육
연구거점은 대단히 뛰어난 연
구환경을 마련해주고 있고 연
구 활동에 직결된 어학 커리
큘럼 덕분에 연구분야의 폭이 
넓어졌다고 실감하고 있습니
다.
다나카:그렇군요. 저도 이 전
공의 일원으로서 어학도 연
구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있
기 때문에 지금의 환경에 정
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앞으
로 더 연구를 심화시켜 발표나 연구자들과의 교류가 이루어
질 때, 다양한 언어능력으로 교류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문
화교섭학’ 일지도 모르겠네요.
＊二階堂善弘／著
『明清期における武神と神仙の発展』
（関西大学出版部・ 2009年2月・207頁）
＊松浦章／著
『清代内河水運史の研究』
（関西大学出版部・2009年2月・385頁）
＊松浦章／著
『清代帆船東亞航運與中国海商海盜研究』
（上海辞書出版社・2009年3月・337頁）
＊陶徳民・姜克実・見城悌治・桐原健真／編
『東アジアにおける公益思想の変容
─近世から近代へ』
（日本経済評論社・2009年3月・296頁）
＊陶徳民・姜克実・見城悌治・桐原健真／編
『近代東アジアの経済倫理とその実践
─渋沢栄一と張謇を中心に』
（日本経済評論社・2009年3月・278頁）
＊吾妻重二／責任編集
『東アジア文化交渉研究』
別冊5「『朱子語類』礼関係部分訳注1」
（関西大学文化交渉学教育研究拠点2009年3月・122頁）
＊吾妻重二／著
『宋代思想の研究
──儒教・道教・仏教をめぐる考察』
（関西大学出版部・2009年3月・441頁）
＊窪田順平・承志・井上充幸／編
『イリ河流域歴史地理論集
─ユーラシア深奥部からの眺め─』
（松香堂・2009年3月・全315頁）
＊野間晴雄／著
『低地の歴史生態システム
─日本の比較稲作社会論─』
（関西大学出版部・2009年3月・467頁）
필요한 한국어 수업을 부담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일
본어와 영어의 경우, 논문작성법 등 연구하는 데 필요한 능력
은 이미 습득했기 때문에 수업을 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다나카:이미 영어를 잘 할 수 있는데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
가 있습니까?
정:지금은 읽기와 쓰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더 많은 학자들과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연구
자 모두가 꼭 영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통역, 번역이 중간에 끼면 자신의 생각이 정확하게 전달되
지 않을 수도 있고 번역자의 주관이 개입될 경우도 있을 것입
니다.
Roshan:제 목표도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연
구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학공부는 필수 과제입니다. 저
는 토론이나 발표 등, 커뮤니케이션과 정보발신의 수단으로
서 어학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발표 등 연구활동
에 직결되고 전문적인 강사진의 질이 높은 지금의 수업에 정
출판물 소개❖
【정제시(鄭潔西)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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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교류 협정에 대하여❖
　2009년 4월19일 , 후 에 과 학 대 학 역 사 학 부 (The Faculty of History, Hue 
University of Sciences)와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 문화교섭학에 관한 다양한 프로그
램을 협력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두 기관은 작년 ICIS의 주변(周邊)프로젝트인 후에
(Hue) 옛 항구 마을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와 같은 학술적 교류가 이번 
학술교류협정의 체결로 결실을 보게 되었다.
(사진:Nguyen Quang Trung Tien학부장과 노마(野間) 교수) 
제 2 회 차세대국제학술포럼 개최안내❖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에서는 2009년12월12일(토)∼ 13일(일)의 이틀간 제2회 차세대국제학술포럼을 개최
합니다. 본 포럼의 개최일시, 장소 및 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고내용 등 포럼관련 상세정보는 홈페이지(http://www. icis. 
kansai-u. ac. jp/)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개최일시 : 2009 년 12 월 12 일 ( 토 )~13( 일）
개최장소 : 간사이대학
【포럼 개최취지】
　작년에 개최된 제1 회포럼 ‘경계면(境界面)에서 본 문화의 제생산’ 에서는 문화의 교섭, 즉 상호작용의 ‘장’ 을 재발견하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다양한 토론속에서 ‘문화교섭이란, 지금까지 국가간·민족간에 한정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삶, 그리고 말 속에도 존재한다’ 라는 공통인식을 얻어낸 것은 우
리에게 또 하나의 성과였다.
　그래서 이번 제2회 포럼에서는 문화교섭의 ‘장’ 으로부터 ‘결과’ 에 눈을 돌려보고자 한다. 문화교섭으로 인해 무슨 일이 일
어나고, 변화되며, 창출될 것인가, 그리고 그 변용의 배경이란 무엇인가? 이것들을 밝히기 위한 주제로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만들어내는 신앙의 변용, 여러 에스닉 요소가 융합하여 만드는 종교적 실천 양상, 이문화 간을 오가며 해석되는 언어와 개념, 
언어교육의 변용 등을 예로 든다. 교섭을 통한 변용의 다양성과 문화창조에 대해 활발하고 시사적인 토론을 하고자 한다.
문화교섭적 변용의 제양상
―자연신앙 , 에스닉 요소 , 종교적 실천 , 언어개념과 교육을 통해―
2009년2월1일부터 2009년3월31일까지 왕 민（王敏）호세이(法政)대학 국제일본학연구소 교수를 COE객원교수로 초빙.
2009년3월31일부로 사토 미노루(佐藤 實)COE특별연구원이 퇴임, 오쓰마(大妻)여자대학으로 전출.
2009년3월31일부로 위 천(于臣)COE-PD가 퇴임, 요코하마(橫浜)국립대학으로 전출. 
2009년4월1일부로 이노우에 미쯔유키(井上 充幸)씨가 COE특별연구원으로 부임. 황 윈(黃蘊)씨가 COE-PD 로 부임.이나가키 
도모에(稻垣 智惠) 씨,가와바타 아유미(川端 步) 씨, Gurung Roshan씨, 다나카 아즈미(田中 梓都美)씨, 마츠
이 마키코(松井 眞希子)씨 5명이 COE-RA로 부임.
2009년4월14일부로 하이 샤오황(海曉芳)씨, 둥 커(董科)씨가 COE-RA로 부임. 
2009년5월1일부로 펑 허양(馮赫陽)씨가 COE-RA로 부임. 
2009년5월1일부터 2009년6월30일까지 황쥔제 국립타이완대학 역사계특별초빙교수· 인문사회고등연구원장를 COE객원교수
로 초빙.
2009년5월15일부로 기무라 미즈카(木村 自)COE-PD가 퇴임, 오사카대학으로 전출.
인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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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사진에 대하여
글로벌COE
‘동아시아 문화교섭학 교육연구거점(ICIS)’
기요 원고모집 안내
편집 후기
　간사이대학 문화교섭학교육연구거점에서는 기요『동아시
아 문화교섭연구』(Journal of East Asia Cultural Interaction 
Studies)의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응모하신 원고는 편집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
정됩니다.
（1）원고
　　동아시아　문화교섭에 관한 논고, 연구 노트, 기타
（2）사용언어 및 자수
　　일본어： 20,000자 정도
　　중국어： 12,000자 정도
　　영　어 ： 4,000어 정도
（3）주의 사항
　　（a）150자 정도의 영문요지를 첨부해주십시오.
　　（b）제출원고는 MS워드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c）주석은 각주를 사용해 주십시오.
　　（d） 참고문헌은 참조 문헌 리스트없이 '각주'로 작성해 
주십시오.
　　（e） 도표가 있을 경우에도 가능한 상기 자수 이내로 써 
주십시오.
（4）투고하실 원고의 이차이용(전자화 또는 일반공개)에 대
해서는 원고게재시에 집필자가 본 거점에 허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제출 마감일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우편번호564－8680
 日本國大阪府吹田市山手町3－3－35
 關西大學文化交涉學敎育硏究據點
 『東亞細亞文化交涉硏究』編集委員會
 TEL : 06-6368-0256
 E-Mail : icis@jm.kansai-u.ac.jp
　대화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자 지(知)를 추구하는 기점
이다. 그것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내는 수단이라기
보다는 쌍방간의 차이·다양성·모순을 부각시켜 나가는 과정이
다. 거기에는 예정조화(豫定調和)적이고 일관된 논리에는 찾
을 수 없는 역동성(dynamism)이 있다. 물론 논리 그 자체의 
세련성·일관성은 중요하다. 그러나 자신과 후학, 후진들에게 
개방적이고 그들의 끊임없는 물음을 구조적으로 허용하면서, 
인류는 예지를 쌓아 온 것이다. ‘문화교섭학’ 에서는 그러한 
역동성을 더욱 첨예화해 가는 수단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이번 호에서는 ICIS소속 문화교섭학 전공RA들의 ‘대담’ 을 
새로 기획하였다. 실제 대담뿐만 아니라 주제 선정과 내용 편
집 등 모든 장면에서 ‘대화’ 를 거듭하면서 완성된 기획이다. 
자발적인 기획 속에서 대담이라는 형식이 나오게 된 것은 결
코 우연이 아니다. 내용에는 미숙한 부분도 있으나 향후 발전
을 기대하며 따뜻하게 지켜봐 주었으면 한다.
(담당:오카모토 히로미치/岡本 弘道)
　티베트의 성도(聖都) 라싸(拉薩)의 교외에 있
는 세라사(色拉寺, Sera Monastery)는 1419년에 
창건된 게룩파(Dge-lugs-pa, 황모파[黃帽派])
의 옛 사찰로서 일본에서는 가와구치 에카이(川
口 慧海)가 수행한 곳으로도 유명하다. 표지사진
은 2004년 8월에 이 절 마당에서 행해진 문답(問
答)의 장면이다.
　보리수의 밑동에 앉은 스승이 날카롭게 물음을 
던지면, 제자는 즉시 팔을 크게 머리 위로 휘둘러 
올려 손뼉을 쳐서 소리를 내고, 날카롭고 새된 기
합과 더불어 우렁찬 목소리로 답한다. 승려들은 
1대1 또는 4～5명이 한 조가 되어 마당 곳곳에서 
오랫동안 문답을 되풀이한다. 티베트어를 못하는 
자에게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그 기백은 오싹
하게 다가온다.
　이와 같은 문답은 후쿠이현(福井縣)의 에이헤
이지(永平寺)에서도 볼 수 있다. 거기에서도 역시 
스승과 제자가 절의 일실에서 마주 앉아 덤벼들 
것 같은 기세로 맹렬하고도 치열한 문답을 펼치
고 있다.
　티베트에서는 쌈예(bSam-yas) 의 논쟁에서 
중국 선(禪)이 패배한 후 인도계 불교가 정통으로 
인정되어 왔다고 한다.티베트 불교와 일본 선종 
사이에는 확실히 많은 차이점이 있다. 그렇지만 
양자는 같은 수행을 통해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면면히 법등(法燈)을 계승하고 있다. 보는 자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정경이었다.
[ 撮影：井上充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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